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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녀회의 살아있는 역사 

마리아 베틸데 하트만 수녀의 한국 선교지 초창기에 관한 책 출간 

 

낯선 문화, 다른 언어, 알려지지 않은 문자, 그리고 극소수의 신자를 가진 낯선 나라로 떠나는 여정,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요? 마리아 베틸데 수녀님은 한국 초창기 수녀들의 시작에 대해 감동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참석했던 지난 세 차례의 총회에서 항상 "다양성 속의 일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베틸데 수녀님의 설명에도 녹아 있습니다. 수녀님은 

과거와 현재의 한국 전통을 전체 수녀회를 풍요롭게 하는 요소로 여깁니다. 수녀님의 이야기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듯이, "독일 후손"이 아닌 "한국의 지부"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알렉산드라 수녀님의 자서전에 이어, 이 책은 이제 우리 손에 쥐게 된 중요한 증언입니다. 베틸데 

수녀님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자료들을 조사하고 마침내 모든 것을 글로 옮기는 데 수고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선구자 중 한 분의 이 글이 수많은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용기와 

풍요로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 수녀님들뿐만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수녀님들께도 용기와 하느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긍정적인 확신으로 가득한 이 이야기를 읽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 파울라 베셀 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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